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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우리말을 되돌아보며
배한성∙성우, 우리말 지킴이

흔히 프랑스 사람들은 개성이 강해서 그 나라 국민의 수만큼 법이 있다
고 한다. 내 주장 내 사고방식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그러는 짓은 물론 아니다.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태도나 사고방식이 오히려 멋져 보인다고 한다. 어쨌든 까탈
스러운 것만큼은 신(?)께서도 인정하셔서 프랑스 말과 글 만들기에 고생
했단다. 프랑스 말이 마냥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데는 그런 이유
가 있다나!

믿거나 말거나 같은 얘기지만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렇게 말과 글은 그 
나라를 설명하거나 상징하는 데 크고 작은 의미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스개 얘기로 이런 것도 있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이 한국말과 글을 잘못 쓴 경험담이라던가? 지금이야 우리 주거 환경이 
도시일수록 아파트 생활이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호수는 있어도 문패가 
없다. 예전엔 꼭 대문 옆에 문패가 있었지 않은가? 어느 날 외국인 선교
사가 대문밖에서 이렇게 부르더란 것이다. “실례합니다 개 조심 씨 계십
니까” 문패보다 개 조심이란 글귀가 더 컸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세종대왕께서 외국 배낭 여행이라도 하신다면 기절초풍을 하시지 않을까? 
동남아는 물론 터키 같은 나라 상점엘 가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빨
리빨리 싸게 싸게 줄게요. 빨리빨리 사 가세요” 어느 상점엔 아예 우리 
상점에서 볼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더란다. “왕창 세일, “폭탄 무더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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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골목에서 한국 사람들 바가지 안 씌우는 곳” 등등등. 안에서 새
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던가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이 얼마나 많은
데 왜 그런 말들이 국제화(?)되고 있는가? 소위 3D 업종이다 뭐다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졌다. 파키스탄, 몽골, 필리핀 등등 30만 명의 외
국인들이 우리의 언어 문화 배우기에 열심이란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외국 근로자들이 배우는 우리말과 글은 꾸중, 질타, 협박, 비하적인 표현, 
멸시, 비아냥 등 부정적인 언어가 더 많다고 한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
간다면 한국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아름다운 우
리 언어를 갖고 가면 그들은 우리말과 글의 전도사가 될 것이 아니겠는
가?

작년 9월 파키스탄에 다녀왔다. 국제 기아 대책 기구의 홍보 대사로 지
진 피해 지역을 KBS 방송 팀과 함께 갔었다.

이스라마바드에서 북쪽으로 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무자파라바드란 곳
이 우리의 목적지였다. 지진 난 지역에 호텔은커녕 여인숙도 없어 야영을 
생각했다 당연히. 그런데 반갑게도 한국에서 근무했던 파키스탄 사람을 
만났다. 자기 집에 와서 자라고 방도 내주고 주방, 화장실을 다 공개해 주
었다. 한국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고마운 일도 많았다면서 우리에게 무
어든 도와주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으며 언뜻 웃기도 했지만 착잡했다. 그는 지금도 
한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욕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야, 
오랜만이다. 이 ○끼야.” 한다나. 친구도 마찬가지란다. 자기가 근무했던 
공장장은 일 잘못했다고 야단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단다. “야 이 
화상아!” “이런 진상 단지 같은 ○하고는.......” 그 말을 흉내 내다 자기도 
모르게 버릇이 됐단다. 친구들끼리 만나면 “야! 이 진상아, 화상하고는 어
쩌고저쩌고…….”한다는 얘기였다. 

얼마 전 보도를 보면 한국 언어 배우기가 매우 어렵더란 기사가 있었
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욕은 배우기가 가장 쉽다잖은가.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의 축약된 언어는 물론 
이모티콘으로 대신하는 잘못된 언어 문화 말이다. 문학, 사학, 철학이 천
대받으면서 젊은이들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언어 수준에 많은 문제점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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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언어의 경박함이 천박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일기나 
편지 등을 쓰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언어 표현 글 표현도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석 같은 시와 문인들이 남기신 보물 같은 문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저급한 것들이 자꾸 확산되는 것일까. 국경일이 된 한글날을 맞으면서 우
리의 언어 문화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최소한도 외국 근로자들의 언어 
접근에도 신경 써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다. 


